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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 꿈 못 이룬 손아섭, 3 번째 FA 신청할까…한화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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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 한국시리즈 2차전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1회초 2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한화 손아섭이 2루타를 친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2025.10.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베테랑 타자 손아섭은 올해 '우승'이라는 같은 꿈을 안고 한 배를 탔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승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한화와 손아섭, 손아섭과 한화는 동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

손아섭은 2007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해 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2618) 기록을 세우는 등 리그를 대표

하는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정교한 콘택트 능력을 앞세워 2012년, 2013년, 2017년 세 차례 최다 안타 타이틀을 차지했고, 2023년에는 최다 안타와 타

격왕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하지만 화려한 개인 성적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

데뷔 후 18년 동안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무대를 밟질 못했다.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와 플레이오프(PO·5전

3선승제)는 적지 않게 경험했지만, 유독 KS와는 인연이 없었다.



그만큼 우승을 향한 갈증도 깊어졌다. 손아섭처럼 우승에 목말랐던 팀이 있었다. 한화였다.

[대전=뉴시스] 조성우 기자 = 29일 대전 중구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한

화 6회말 공격 2사 주자 만루서 손아섭이 2타점 적시타를 때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09.29.

xconfind@newsis.com

지난 5년간 한화는 하위권을 전전했다. 2020~2022시즌엔 최하위 10위에 머물렀고, 2023년 9위, 2024년 8위에 자리했다.

그러나 2025시즌엔 외국인 에이스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앞세워 성적 반전을 이끌었다. 덕분에 정규

시즌 정상도 노릴 수 있었고, 2006년 이후 19년 만에 KS 진출도 꿈꿀 수 있었다.

다만,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한 탓에 베테랑의 존재가 절실했다. 그렇게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한화와 손아섭은 7월 말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다.

한화는 7월 말 NC 다이노스로부터 손아섭을 영입하는 대신 2026년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원을 내줬다.



[대전=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대전 중구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한국시리즈 4차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

스의 경기, 한화 7회말 공격 2사 주자 2, 3루서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 때 손아섭이 홈인하며 기뻐하고 있다. 2025.10.30.

xconfind@newsis.com

시즌 도중 한화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손아섭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

한화 이적 후 3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5(132타수 35안타)를 기록했다. 이적하기 전 NC에서 작성한 0.300의 타율보다는

성적이 다소 낮았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수치였다.

이번 가을야구에서도 그는 10경기에 나서 타율 0.300(40타수 12안타)로 제 몫을 다했다. 큰 인상을 남기진 못했지만, 19년

만에 나선 첫 KS에서 타율 0.333(21타수 7안타)의 준수한 성적을 작성했다.

그러나 우승을 노렸던 트레이드는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KS에서 한화가 LG 트윈스에 시리즈 전적 1승 4패로 밀리면서 우

승청부사가 되려는 손아섭의 꿈도 무산됐다.

올 시즌을 준우승으로 마친 손아섭은 3번째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었다. 내년이면 프로 20년 차에 접어든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내년엔 성적 하락과 외야 수비 능력 저하가 예상된다. 올해 한화에서도 대부분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3개월간 한화와 함께 우승을 꿈꿨던 손아섭은 이제 잔류와 FA 시장 진출 사이에서 선택을 앞두고 있다. 만약 손아섭이 FA 시장

에 나선다면 한화가 그를 붙잡을지도 관심이다. 손아섭과 한화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한화 7회초 공격 1사 주자 3루서 문현빈 내야땅볼 때 3루 주자 손아섭이 득점에 성공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오며 동료들의 환

영을 받고 있다. 2025.08.10. xconfind@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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